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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8. 18.(금) 배포 즉시

50인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캠페인 실시
▴ 8.31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제도 확대 집중 홍보
▴ 올해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공단(장관 안종주)는 8.18.(금)
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31.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하여, 지역별 설명회 또는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라디오,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 지역별 
직능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 활용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
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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